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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트래픽, 3분기 누적 매출 854억 원, 전년동기比 매출액 5% 증가 

▶ 누적 매출액 854억, 영업이익 10.6억 기록하며 실적 개선세 뚜렷 

▶ 도로/철도, 전기차 등 전 사업부문서 수주 이어져… 성공적 사업 수행으로 시장 내 호평 이어져 

<2022-11-14>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(234300, 대표이사 문찬종)이 연결재무제표기준 

2022년 3분기 경영실적을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

 

에스트래픽(이하 회사)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% 상승, 영업이익은 

10.6억 원으로 흑자전환하여 실적이 개선되었다. 또한 비중이 커진 글로벌사업 부분 환차익으로 

당기순이익은 40.6억원을 기록하였다. 

 

3분기 각 사업별 누적 매출 성과를 살펴보면 도로사업 356억 원, 철도사업 170억 원, 전기차사업 

114억 원, 글로벌사업 214억 원을 기록했다. 수주 또한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도로/철도, 전기차, 

글로벌사업 등 전 사업 부문서 계약이 고르게 이어졌다. 

 

3분기 회사 주요 수주 성과로는 방글라데시 최초 고속도로인 N8도로 ITS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

수주로 266억 원 규모이다. N8도로는 회사가 지난 2분기에 177억 원 규모로 ITS설비 및 부대시설 

구축 계약을 체결한 파드마대교 사업(방글라데시 최대 국책사업)과도 연계된 인프라다.  

 

회사 관계자는 “도로/철도 등의 기반기설은 통상 가치보존을 위해 유지보수 및 개량이 지속되는

데 이를 위해 초기 수주 기업이 향후 지속관리 추가계약을 맺는 경향이 있다”며 추가계약의 기대 

또한 내비쳤다. 

 

에스트래픽 문찬종 대표는 “에스트래픽은 미국 워싱턴 역무자동화설비 구축, 아제르바이잔 M1고

속도로 CCTV 및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계 각국서 다양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

다”며 “글로벌 시장서 에스트래픽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세계 교통시스템에 우리

의 솔루션을 적용하겠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 임직원이 더욱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 

한편 에스트래픽은 지난 10월 주주총회서 전기차 충전사업부 물적분할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4

분기 중 신설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. 자체 전기차 브랜드 ‘에스에스차저’는 ‘소비자가 선택한 

2021 최고의 브랜드(전기차충전서비스 부문)’에 선정되는 등 전기차 충전시장서 호평 받아왔다. 

 

 

-끝- 


